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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1. 9.(월) 08:00 배포 2026. 11. 9.(월) 08:00

한국문화를 처음 만난 세계인의 이야기,
‘토크토크 코리아 2026’ 수상작 124편 발표

- 영상, 사진, 그림, 글 4개 분야 전 세계 75개국 작품 55,250점 접수 
- 하이커그라운드(11. 17.~22.), 벨기에·오스트리아·스페인(’26년 11월~’27년 3월) 등, 

국내외에서 수상작 전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11월 9일(월),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문화를 새롭게 조망하는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 코리아

(Talk Talk Korea) 2026’의 최종 수상작 124편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토크토크 코리아’는 세계인이 한국문화를 소재로 

창작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공모전이다. 올해는 ‘나의 첫 케이(K)-컬처 

이야기[POV(Point of View): You’re in Korea]’라는 주제로 ▴영상(비디오), 

▴사진(포토북), ▴그림(드로잉&일러스트레이션), ▴글(라이팅) 등 4개 분야 

작품을 공모한 가운데, 전 세계 75개국 작품 총 55,250점이 접수돼 

한국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한국을 향한 뜨거운 관심이 꿈과 삶이 된 이야기, 한국문화의 매력 등 담아

  영상(비디오) 분야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에 대한 호기심이 영화감독이 

되겠다는 꿈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작품 ‘호기심에서 꿈으로(From 

Curiosity to a Dream)’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등이자 문체부 장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자 인도네시아의 호사나 아카야 시마우(Hosana 

Akhaya Simauw) 씨는 언젠가 ‘감독님’으로 불리고 싶다는 바람을 통해 

한국문화가 자신의 미래에 영감을 준 경험을 전했다.

  사진(포토북) 분야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본 순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온 일상을 사진과 글을 엮어 담은 작품 ‘한국이 

먼저 내게 찾아왔다(Korea Found Me First)’를 1등으로 선정했다.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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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닐루파 카샤니(Niloofar Kashani) 씨는 아직 방문하지 못한 한국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된 과정을 다채로운 화면 구성과 솔직한 이야기로 풀어냈다.

  그림(드로잉&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는 한국 민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호랑이와 까치, 전통 구름 문양 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옛날 옛적, 푸른 호랑이’가 1등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 베네수엘라의 

헤이니마르 알렉산드라 오초아 아쿠냐(Jeinnymar Alexandra Ochoa Acuña) 

씨는 11살에 한국 전래동화 ‘호랑이와 까치’ 이야기를 읽은 후 한국어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기억을 바탕으로 이번 작품을 만들었다.

  올해 신설한 글(라이팅) 분야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아나 모야(Ana Moya) 

씨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설렘과 감동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나라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 ‘한국을 발견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Never too late to discover Korea)’가 1등을 차지했다.

  수상작은 11월 9일부터 ‘토크토크 코리아’ 공식 누리집(http://talktalk

korea.or.kr)과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외 관람객들이 수상작을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도 

마련한다. 국내에서는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하이커그라운드(서울 중구) 

2층 포켓 라운지에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2026년 11월부터 2027년 

3월까지는 벨기에·오스트리아·스페인 등 재외 한국문화원 3개소에서 해외 

순회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수상작에는 한국문화를 향한 애정과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한 세계인의 경험이 담겨 있다. 국내외 전시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작품에 담긴 이야기에 공감하고, 한국문화를 매개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토크토크 코리아 2026’ 주요 수상작 정보

담당 부서 해외홍보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미경 (044-203-3381)

해외홍보콘텐츠과 담당자 사무관 설경은 (044-203-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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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토크토크 코리아 2026’ 주요 수상작 정보 

영상(비디오)
이름 Hosana Akhaya Simauw
국적 인도네시아

작품제목 호기심에서 꿈으로(From Curiosity to a Dream)
작품 URL https://youtu.be/d22nPp44SW8

작품설명
이 작품은 K-pop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해 한국에서 영화·뮤직비디오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품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직접 스토리보드를 구성해 
한국을 통해 꿈을 발견한 이야기를 표현했으며, 꿈을 찾거나 도전하는 청년
들에게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진(포토북)
이름 Niloofar Kashani
국적 이란

작품제목 한국이 먼저 내게 찾아왔다(KOREA FOUND ME　FIRST)
작품 URL https://www.instagram.com/p/DcJjyOHjn7i/?img_index=1&igsh=cTJweXptZXQxa3Jl

작품설명
이 작품은 2013년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한 순간부터 드라마, 음악, 언어, 음식, 
우정을 통해 한국과 인연을 쌓아온 여정을 담은 포토북입니다. 아직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사진과 손글씨, 편지, 수료증 등을 콜라주로 구성해 한국을 
향한 꿈과 추억을 시각적 일기로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제 삶에 전해준 영감과 
용기, 희망을 담아 앞으로도 이어질 여정의 시작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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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드로잉&일러스트레이션)
이름 Jeinnymar Alexandra Ochoa Acuña 
국적 베네수엘라

작품제목 옛날 옛적, 푸른 호랑이
작품 URL https://www.instagram.com/p/Dd0rQuMFozN/?stkn=ZDByMTY2cXJwY2dp

작품설명
이 작품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를 현대적인 상상력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붓끝에서 생명을 얻은 푸른 
호랑이가 그림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통해 전통미술과 오늘날의 K-콘텐츠가 
만나는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을 한 편의 동화처럼 친근하고 
환상적으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글(라이팅)
이름 Ana Moya
국적 베네수엘라

작품제목 한국을 발견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Never too late to discover Korea)
작품 URL https://www.instagram.com/p/DcW76LWvMIM/?utm_source=ig_web_copy_

link&igsi=MzRlODBiNWFlZA==

작품설명
이 작품은 ‘한국을 발견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젊은 
세대를 넘어 60세 이상 해외 고령층도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관심과 설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연륜과 경험을 존중하는 한국의 매력과 
함께, 나이에 관계없이 새로운 문화를 만나고 열정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